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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릴레이 1인 시위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단체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

- 제110차 1인시위 미래소비자행동 주관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에서는 오늘 8월21일 월요일 오후1시에 일본대
사관 앞에서 제110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1인 시위를 개최한다. 본 1인 
시위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들이 돌아가며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자연재해와 원전관리 안전관리 실패로 발생한 원전사고 및 이로인한 방사능 
오염수 발생 등 일련의 과정속에서 주변국에 진심어린 사과를 한적이 없으며, 결국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 해양방출을 진행하면서도 우리나라 국민과 주변국에 미친 어업과 국민 불안감 
등의 손해에 대해 지금까지도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은 국제사회에 씻을 수 없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것이며.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 안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우려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소비자들
의 불안감을 유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본과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일본정부의 우방으로
서의 책임있는 자세와 반성,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바이다. 

제110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반대 1인시위  
8월21일(월) 오후1시 일본대사관 앞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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